
한국타이어, 동남아․신흥시장 공략
2012 국제모터쇼 참가 … 인도네시아 신규공장 2014년 본격 가동

한국타이어(대표 서승화)가 9월20일부터 시작된 <2012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9월30일까지 일

정으로 동남아·신흥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행사에서 공기압이 필요 없는 비공기입 타이어(NPT: Non-pneumatic Tire), 타이어 내부에 장

착된 센서로 주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타이어 등 미래형 콘셉트 타이어를 선보인다.

뛰어난 조종 안정성과 제동 성능을 겸비한 초고성

능 타이어(UHP) 브랜드 <Ventus S1 Evo2>를 비롯

해 레이싱 타이어 등도 전시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자동차·자동차부품 전시

회에 참가해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

며,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 참가를 계기로 성장 가

능성이 큰 동남아·신흥시장 공략에 심혈을 기울일 방

침이다.

동남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

도네시아를 동남아·신흥시장 개척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자카르타 인근 베카시 공단에 60만㎡ 규모인

글로벌 제7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착공에 들어가 시험가동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규공장은 2014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장이 완공되면 승용차 타이어(PCR), 경트럭 타이어(LTR)를 비롯해 600만개 이상의 타이어 생산능력을 갖추

게 된다.

한국타이어는 인근 자카르타항을 이용해 동남아 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며 신

흥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천연고무 등 원자재 현지 조달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원료코스트 절감에 따른 수익 개선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2011년 89만대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하며 80만대에 그친 타이를 제치고 동남아 최대

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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